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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거래일대비 1.70원 하락한 1,159.40원에 마감

17일 달러-원 환율은 중국의 양호한 경제지표로 인한 위안화 강세에 연동하며 전 거래일 대비 1.70원 하락한 1,159.40원에 마감하

였다.

이날 환율은 NDF 시장의 달러-원 1개월물 환율을 반영하여 1,160.00원에 개장하였다. 개장 이후 환율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

을 대기하며 일정한 방향성 없이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. 이후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있었으나, 시장의 기대에 부합

한 결정으로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. 오히려 환율은 중국의 양호한 경제지표 속 위안화 강세에 반응하며 소폭 하락

한 뒤 박스권 상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1,159.40원에 장을 마감하였다. 시장 평균환율은 1,158.80원에 고시되었다. 

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1,051.66원 이다.

전일 달러 변동
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

1160.00 1160.60 1156.20 1159.40 1158.80

전일 엔화 변동
시가 고가 저가 종가

1054.85 1054.85 1048.90 1052.71

강달러 속 위안화 연동 ... 1,160원 초반 박스권 등락 예상

금일 달러원 환율은 파운드 및 유로화 약세에 따른 달러화 강세 속 중국 지표 개선에 따른 위안화 강세에 연동되며  1,160원 초

반 박스권 등락이 예상된다. 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0.95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(1,159.40원) 대비 2.05원 상승한 1,160.50원에서 최

종 호가 되었다. 

달러화 강세 및 미국과 EU간 무역갈등은 환율 상승압력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. 달러화는 영국의 경기부진에 따른 파운드 및 유

로화 약세를 반영하며 강세를 보였으며, 미국의 주택지표 호조에 따른 미 경기에 대한 기대도 달러화 강세에 일조하는 모습을 보였

다. 또한 미중 1단계 합의 이후, 미국과 EU 간 무역갈등이 일부 부각되면서 환율은 상승압력을 받을 수 있다. 

다만, 위안화 강세 및 설 연휴를 앞두고 출회되는 네고물량은 환율 하락압력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. 중국 경기지표 호조에 따

른 경기개선 기대로 금일 위안화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, 원화는 이러한 위안화에 연동되며 하락압력을 받을 수 있다. 또

한 연휴를 앞두고 출회되는 네고물량도 하락압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, 이상의 요인을 종합하면, 금일 환율은 특별한 방향성

을 가지지 않고 1,160원 초반에서 박스권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. 

금일 달러�원

예상 범위
1158.00 ~ 1164.33 원

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:  +948.12억원

전일동향

금일 전망



체크포인트

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 :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2.05원↑

■ 美 다우지수  :   29348.1, +50.46p(+0.17%)

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 :   61.42 억달러

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:   +853 억원

주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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